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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의 신경학적, 행동학적 반응이 정서조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한 성인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1일 1회씩 동일 시간대에 정서-주의 상호작용
이 요구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정서를 유발하는 비디오를 보여주기 전과 후,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의 EEG와 반응시간이 측정되었다.  ERP P100과 P300 성분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P100 진
폭이 높을수록 P300 잠재기가 길게 나타났다. 또한 P300 잠재기가 길수록 반응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주
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ERP 성분과 반응시간에 개인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서유발을 위해 사용된 비디오 자극의 
유형에 관계없이 ERP 성분의 낮은 진폭과 빠른 잠재기를 나타낸 집단이 더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반
응특성은 목표인식에 대한 성급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낮은 정서 조절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measured whether neural and behavior responses to attention-emotion task were reflected 
to emotion regulation capacities. For this purpose, Nineteen healthy right-handed graduates participated in the 
emotion-attention task three times for three days. Before and after the negative and positive video clips were 
shown, the participants performed emotion-attention task. EEG and response time were recorded during 
emotion-attention task.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RP P100 and P300 component. The larger the 
P100 amplitudes at the specific positions, the longer the P300 latencies at these same positions during 
attention-emotion task. The longer the P300 latencies at the specific positions, the longer the delay in response 
time. Also, there i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RP components and response time during attention-emotion 
integration task. Individuals who had lower amplitude and shorter latency of ERP showed faster response time 
during attention-emotion task, regardless of the type of video clips. This characteristic was interpreted to the 
lower emotional controls due to premature response for targe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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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학, 임상학, 발달학, 인
지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1]. 임상학
적 관점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은 기분장애 와 행동
학적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2], 특히 발달학 관점에서 

보면 정서조절은 인지와 정서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필수
적이다[3,4].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정서조절의 주요 개
념으로서 정서와 인지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주
장하고 있다[5-6]. 다양한 분야에서 정서조절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인지의 통합과 
정서조절에 관한 방법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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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현실이다. 
정서조절의 신경학적 기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 기능적 자기공명 기록법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서
조절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정서조절을 위한 신경학적 
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서 사건관련전위(ERP: 
event-related potential)를 사용하고 있다. 정서조절은 순
간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에 대한 조절을 의미하므로, ERP
는 높은 시간해상도 덕분에 정서조절과 관련된 정서적이
고 인지적인 처리과정을 측정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7].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유도하거나 
유발한 상태에서 인지 혹은 주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능
력을 평가하였으며, P1, Nc, N2, P3과 같은 ERP 성분들
을 조사하였다. Dennis[8]의 연구는 주의태스크를 수행하
기 직전, 주의태스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얼굴 자극에 대
한 특정 ERP 성분들이 정서조절 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wis[4]는 
Go/No-go 태스크 수행동안 나타나는 ERP 성분들이 정서 
조절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적인 
정보 내에서 억제조절이 요구될 때 인지제어와 관련된 
향상된 ERP 성분이 좀 더 적응력이 있는 정서조절과 관
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와 인지처리의 상호작용에 관한 자원할당 이론은 
정서적인 상태는 인지와 행동학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처리를 위한 자원의 할당을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9]. 특히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이후에 수행될 인지태스
크에 할당되어질 수 있는 자원을 선점하기 때문에 이후 
수행될 인지태스크의 효율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liegel[10]은 p3이 인지 자원 할당의 정신
생리학적 지표이며, 특히 긍정적인 혹은 중립적인 자극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자극 이후, 낮아진 p3 진폭은 줄어든 
정보처리 능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은 인지와. 주의에 관한 ERP 성분들이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정서유형에 관한 연구이다. 정서유형은 정서적인 반응성
과 조절의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차이를 말한다[11].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각 정서의 변화와 인지 처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별 차이가 존재한다. 정
서유형의 파라미터들은 정서적인 반응의 감쇠, 피크, 피
크가 나타나는 잠재기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정서적인 반응의 동적상태를 사용하여 측정되
어질 수 있다[12]. 정서유형은 한 개인의 정서상태가 어
떻게 다른 인지처리, 기억, 인지 제어, 주의 등에 의해 영
향을 주고 또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3]. 정서-인지 통합의 관점에서 정서유형에 관한 
연구는 정서조절의 신경학적 지표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서와 인지처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
의 정서자극을 사용한 대부분의 ERP 연구는 주로 정서유
발을 위해 정서단어를 사용하거나[14,15],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s System(IAPS)[16]을 사용하였다. IAPS
는 일련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의 종류, 자극
의 특성, 제시방법, 시각도(visual angle)에 따라 유발된 
ERP가 조금씩 다르며, 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17]. 
연구마다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자극에
서의 차이와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정서조절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
다. 몇 몇 기존 연구들은 정서가를 가진 방해자극을 사용
하여 목표자극을 인지할 때의 주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조절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
들은 정서자극에 대한 상향식 처리와 목표자극에 대한 
하향식 처리가 경쟁하는 환경이며, 목표자극의 처리를 위
해 개인의 조절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에러율, 눈 움직임, 말하기 등
의 행동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정서와 주의 
모두 주요 반응들이 1초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서 나타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서-주의 상호작용에 대한 ERP 연
구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표
와 목표를 방해하는 방해자를 동시에 제시하였으며, 이 
때 피험자가 방해자를 억제하면서 목표에 주의를 기울일 
때의 ERP를 측정하였다. 또한 목표자극 인지에 대한 행
동학적 반응 역시 주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ERP 지표와 행동학적 반응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Bush와 Shin[18]의 연구에서 기술된 실
험방식을 수정하여 정서-주의 태스크 수행할 때의 주요 
ERP 성분을 파악하고, 정서유발 자극 전과 후의 ERP 성
분변화와 개인별 차이를 통해 개인의 정서-주의의 상호
작용 즉 정서조절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ERP 성분과 행동학적 특징들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뿐
만 아니라 정서유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실험방법 

2.1 피험자들 

본 실험은 수도권 소재 Y대학에 재학 중인 19명(10:남
자, 9:여자, 평균연령: 30세)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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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피험자들은 사전 조사를 통해 정신 질환 및 신
경학적 장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피험자들은 모두 자발
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실험 전 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본 실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2 실험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정서-주의 태스크에 사용된 실험
패러다임은 Ebner[19]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피험자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유도하는 비디오
를 보기 전과 후에 정서-주의 태스크를 먼저 수행한다. 
정서-주의 태스크는 표정이 있는 얼굴 위에 목표 자극에 
해당하는 3개의 숫자가 나타난다. 다양한 표정의 얼굴 그
림들은 목표 숫자의 인식을 방해하는 방해자로서 사용되
었다. 이 얼굴 그림들은 막스플랑크 연구소, Human 
Development에서 제공되는 FACES 3.3.1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선택되었다. 이 얼굴 그림들은 144개의 젊은 남자
의 얼굴 이미지들이며, 6가지 얼굴유형 즉 중립, 슬픔, 역
겨움, 두려움, 화남, 행복한 표정들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목표자극은 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개의 
숫자는 동일하고 다른 나머지 1개의 숫자가 목표 숫자이
다. 이 목표숫자가 나타나는 위치는 랜덤하다. 피험자는 
목표숫자가 나타나는 위치(오른쪽, 가운데, 왼쪽)에 해당
되는 버튼을 자체적으로 제작된 키패드를 이용하여 누르
게 된다.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슬픈 정
서와 웃긴 정서를 유발하는 비디오를 사용하였다. 슬픈 
정서를 유발하는 비디오는 문화방송사에서 제작된 한국 
휴먼 다큐멘터리-사랑을 사용하였으며, 웃긴 정서를 유발
하는 비디오는 ABC사에서 제작된 어메리칸 홈비디오를 
사용하였다. 

2.3 실험절차 

모든 참가자들은 3일 간 동일 시간대에 총 3번의 실험
에 참가하였다. 2번은 정서 유발 자극으로서 슬픈 비디오
(38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1번은 즐거운 비디오(19
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자극이 정
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험자
들은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전체 실험과정에 익숙해지
기 위해  본격적인 실험 전에 연습과정을 거쳤다. Fig. 1
은 전체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정서 유발을 위한 
비디오의 유형만 달라질 뿐 3번의 실험은 동일한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Fig. 1] Diagram of experimental design 

2.4 EEG 측정 및 데이터 분석

EEG(Electroencephalography)는 실험 전 과정동안 측
정되었다. 전극은 귓불을 포함하여 10-20방식에 근거하
여 부착하였다. 접지 전극은 뒷목 가운데 부분(Iz)에 그리
고 레퍼런스 전극은 오른쪽과 왼쪽 귓볼(A1+A2)에 부착
하였다. 눈 깜박임에 의한 잡음은 ICA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수정되었으며, 모든 전극의 임피던스는 5kΩ 미만이
다. 본 실험에 사용된 EEG 장비는 Biopac MP150 TM이
며, 대역통과 필터는 0.1~100Hz, 샘플링률은 1000Hz이
다. EEG 신호의 고역필터는 0.5Hz, 저역필터는 100Hz이
며, 60Hz 노치필터가 사용되었다. ERP 파형은 베이스라
인 조정 후 0~1000ms 동안의 자극에 의해 유발된 파형에 
대해 평균화 과정을 수행하여 얻었다. 특히 정서-주의 태
스크를 수행할 때 자극이 제시된 후 F3, F4, Cz, Pz 위치
에서의 P100(100~200ms 사이에서 발생되는 양의 피크)
과 P300(250~450ms 사이에서 발생되는 양의 피크) 성분
의 피크 진폭과 피크 잠재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3명의 
참가자에 대한 EEG 데이터는 EEG 측정 오류로 인해 유
효 데이터에서 배제되었다. 진폭의 단위는 μV이며, 피크 
잠재기의 단위는 ms이다.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통계학
적 분석은 SPSS(Ver. 14.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유
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주요 ERP 성분들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ERP 
성분과 행동학적 반응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디
오자극의 유형에 따라 ERP 성분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피험자들 간
의 개인별 특성을 집단화하기 위해 주요 ERP 성분을 기
준으로 k-평균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디오자극 
전과 후 집단들 간의 ERP 평균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통해 얻어졌다.

3. 실험결과 

3.1 정서유발 자극에 대한 평가

슬픔 혹은 즐거운 자극이 적절하게 유발되었는지를 평
가하기 위해 피험자들은 실험 종료 후 정서유발 정도를 
자기평가 하도록 하였다.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Table 1은 정서유발을 위해 사용된 비디오들의 정서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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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사용된 
비디오들은 적절하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
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Participants’ valence self-rating

Video condition Rating M (S.D.)

Negative 3.192982 (0.74255)

Positive 2.590909 (0.85407)

3.2 신경학적 및 행동학적 반응

3.2.1 신경학적 반응

(a) 

(b)

[Fig. 2] Average ERP for attention-emotion task before 

and after stimulus.

         (a) Average ERP before and after negative 

stimulus (b) Average ERP before and after 

positive stimulus 

Fig. 2는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4개의 측
정 위치(F3, F4, Cz, Pz)에서 나타나는 ERP 파형을 나타
내고 있다. ERP P100과 P300 성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며, 이러한 ERP 성분들은 정서유발 비디오 이후의 정
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

은 정서-주의 태스크 수행 시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P100
과 P300 성분들이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특징적인 점은 자극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유발 비
디오를 본 이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부정
적 비디오를 보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정서-주의 태스크 
수행동안P100과 P300 성분의 진폭은 약간 감소하고 
P100과 P300 성분의 피크 잠재기는 약간 느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서방해자극의 주의 억제에 의
한 목표자극에 대한 주의 할당을 나타나는 ERP 성분은 
P300이다.

3.2.2 ERP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

정서-주의 태스크 수행 시 나타나는 P100과 P300 성
분들이 상호간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하여, SPSS ver. 14.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2(a)와 Table 2(b)로부터 정서유발 비디오
를 보기 전.후 모두 P100 진폭과 P300 잠재기 간의 유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P100 진폭이 높을수록 P300 잠재기가 길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F3, F4, Cz 위치는 중간전두엽과 대상회에 해당
하는 대뇌 피질 부분으로 주의와 정서의 상호작용이 일
어나며,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히 정서유발 비디오를 본 이후 이러한 위치
에서 보다 뚜렷한 상호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본 실험에 사용된 정서-주의 태스크가 주의와 정서의 상
호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scores of ERP components 

before-after stimulus. 

             (a) Correlation scores between P100 and 

P300 components before stimulus. (b) 

Correlation scores between P100 and P300 

components after stimulus.

(a)

Positi

on

P100 amplitude P100 latency

F3 F4 Cz F3 F4

P300 

amplitu

de

F3 0.171 0.298
*

0.076 -0.255 -0.136

F4 0.227 0.344* 0.112 -0.279* -0.180

Cz 0.244* 0.344* 0.240* -0.154 -0.096

Pz 0.172 0.289* 0.172 -0.351* -0.277*

P300 

latency

F3 0.587** 0.601** 0.561** 0.307* 0.338*

F4 0.598
**

0.591
**

0.540
**

0.395
**

0.383
**

Cz 0.606
**

0.602
**

0.557
**

0.319
*

0.346
*

Pz 0.626** 0.613** 0.613** 0.311* 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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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osit

ion

Negative 

(sadness:   N=35)

Positive 

(joy: N=19)

P100 amplitude P100 amplitude

F3 F4 Cz F3 F4 Cz

P300 

amplit

ude

F3 0.323 0.361
*

0.299 0.648
**

0.638
**

0.491
*

F4 0.410
*

0.451
**

0.313 0.705
**

0.681
**

0.520
*

Cz 0.407* 0.465** 0.415* 0.559* 0.556* 0.562*

Pz 0.271 0.356* 0.288 0.367 0.422 0.299

P300 

latency

F3 0.721** 0.673** 0.607** 0.665** 0.692** 0.724**

F4 0.671** 0.601** 0.572** 0.577** 0.713** 0.644**

Cz 0.706
**

0.654
**

0.583
**

0.688
**

0.735
**

0.762
**

Pz 0.698
**

0.675
**

0.598
**

0.731
**

0.720
**

0.665
**

 ** p<.01, *p<.05

3.2.3 ERP 성분들과 반응시간 간의 상호작용 

인지적 처리 특성은 신경학적 반응뿐만 아니라 행동학
적 반응으로도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서-주
의 태스크 수행에 따른 신경학적 반응인 ERP 성분과 행
동학적 반응인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간의 상호관련
성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은 태스크 수행동안 목표가 되
는 숫자를 인식할 때 마다 키패드의 숫자 버튼을 누르도
록 지시 받았으며 그 때의 반응시간이 측정되었다. 측정
된 모든 위치에서 ERP P300 성분의 잠재기가 반응시간
과 양의 상관관계(F3: r = 0.358, p = .008; F4: r = 0.357, 
p = .008; Cz: r = 0.310, p = .023; Pz: r = 0.295, p = 
.030)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P300 잠재기가 길어질수록 
반응시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z, Pz 위치
에서는 ERP P300 진폭이 반응시간과 양의 상관관계(Cz: 
r = 0.369, p = .006; Pz: r = 0.299, p = .028)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ERP P100 성분은 반응시간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응시간은 목표가 되는 숫자를 
인식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행동학적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ERP P300 성분이 목표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ERP P300 
성분과 반응시간간의 상관관계는 정서유발자극 이후에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픈 비디오를 본 이후 수행
된 정서-주의 태스크 동안 단지 F3 위치에서만 P300 잠
재기와 반응시간간의 양의 상관관계(r = 0.338, p = .047)
가 나타났으며, 웃긴 비디오를 본 이후 수행된 정서-주의 
태스크 동안 F3, F4 위치에서 P300 지연시간과 반응시간
간의 양의 상관관계(F3: r = 0.490, p = .033; F4: r = 
0.551, p = .015)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P300 요소의 길
어진 잠재기는 느려진 반응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정서-
주의 태스크 수행 동안 나타나는 ERP P300 요소는 목표 

인식에 따른 반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3.2.4 정서유발에 따른 ERP 및 행동학적 반응 변화  

인지 행동 처리에 관한 자원할당 이론에 의하면 부정
적 정서는 다른 인지 작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 비디오를 본 이
후에 비해 부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ERP 성분 및 반응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유형별로 비디오를 보기 전과 
후 정서-주의 태스크 수행 시 나타나는 ERP P100, P300 
성분과 반응시간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비디오를 보기 전과 후의 ERP 성분 및 행동학
적 반응의 변화를 나타낸다. 비디오의 유형의 관계없이 
P100 잠재기는 짧아지고, 반응시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P300 잠재기의 경우 부정적인 
비디오를 본 이후에는 더 빨라졌지만, 긍정적인 비디오를 
본 이후에는 더 느려졌다. 긍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에 비
해 부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 길어진 반응시간은 부정적 
정서의 영향에 의한 목표 자극의 느린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Table 3] Mean difference of neural and behavior 

response by before-after stimulus

Stimulus Position M S.D. t p

Negative P100

latency

F3 -7.000 14.685 -2.820 .008
**

F4 -7.286 11.801 -3.652 .001**

Cz -6.571 13.345 -2.913 .006**

P300

latency

F3 -9.971 27.237 -2.166 .037
*

P300

amplitude

Cz 0.013 0.278 2.827 .008**

Pz 0.011 0.202 3.238 .003
**

Response  

 time

20.167 37.488 3.183 .003**

Positive P100

latency

Pz -4.526 7.648 -2.580 .019
*

P300

latency

Cz 11.158 16.863 2.884 .010**

Response 

time

16.096 26.623 2.635 .017*

3.3 ERP 반응에서의 집단 간 차이 

3.3.1 정서유발에 따른 ERP 반응에서의 집단 간 

차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 또 다른 가정은 인지-정서의 상호
작용과 정서유형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정서유형은 정서적 자극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관이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서비디오를 보기 전 정서-주의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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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때의 주요 ERP 성분인 P100과 P300을 기준으
로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
다. 적절한 초기 k 값을 구하기 위해 k를 2부터 10까지 
변화시키면서 k-평균군집분석을 반복하였으며, F 값이 
크고, 유의도가 낮은  k를 선택하였다. Table 4는 정서 유
발 이전에 수행된 정서-주의 태스크 동안 나타나는 주요 
ERP 성분에 근거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3개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었으
며, 특히 집단 1은 다른 집단에 비해 ERP P100, P300 진
폭이 가장 높고 잠재기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 2는 다른 집단에 비해 ERP P100, P300 진폭이 가장 
낮고 잠재기 또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Group classification based on ERP components.

Position Final   cluster center (N=54) ANOVA

Group1  
 (N=15)

Group2  
 (N=22)

Group3  
 (N=17)

F p

P100
latency

F3 178.7 160.8 167.2 7.698 .001

F4 177.9 161.1 168.7 7.359 .002

P300
latency

F3 410.6 313.1 363.8 208.298 .000

F4 408.1 316.1 358.1 145.256 .000

Cz 419.8 320.6 374.1 117.141 .000

P100
amplitu

de

F4 0.149427 0.065469 0.091780 14.513 .000

Cz 0.158822 0.079060 0.120563 11.847 .000

P300   
amplitu

de

Cz 0.064974 0.001927 0.050895 5.146 .009

또한 정서 유발 자극 후 정서-주의 태스크 동안 나타
나는 주요 ERP 성분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특히 부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 집단 1은 다른 집단
에 비해 여전히  ERP P300 진폭은 높고 잠재기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2 역시 ERP P300의 진폭과 
잠재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여전히 낮고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 유발 자극 이후의 경우 ERP 
P100 지연시간과 P300 진폭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평
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5 (a), (b)의 결과들
은 정서유발 비디오의 유형에 관계없이 ERP 주요 성분들
에 대한 각 집단 간의 특징들은 유지되며, 이것은 그 집
단의 특성 즉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특성을 반영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 Mean difference of neural response by group 

(a) Mean difference of neural response by 

group after negative stimulus (b) Mean 

difference of neural response by group after 

positive stimulus

(a)

Position Total (N=35) ANOVA

Group1

(N=7)

Group2

(N=16)

Group3

(N=12)

F(2,32) p

M(S.D.) M(S.D.) M(S.D.)

P300

latency

F3 414.000

(18.502)

324.000

(36.940)

377.417

(26.821)

23.544 .000

F4 410.857

(16.385)

310.250

(25.096)

373.500

(24.975)

51.508 .000

Cz 421.857

(20.440)

319.000

(34.783)

378.750

(32.993)

32.039 .000

P100

amplitude

F4 0.156

(0.244)

0.064

(0.049)

0.092

(0.432)

10.994 .000

Cz 0.152

(0.033)

0.078

(0.053)

0.134

(0.030)

9.860 .000

P300 

amplitude

Cz 0.084

(0.044)

0.005

(0.078)

0.023

(0.048)

3.787 .033

(b)

Position Total (N=19) ANOVA

Group1

(N=8)

Group2

(N=6)

Group3

(N=5)

F(2,16) p

M(S.D.) M(S.D.) M(S.D.)

P300

latency

F3 409.875

(22.427)

303.500

(18.251)

354.200

(48.277)

21.598 .000

F4 399.625

(29.549)

303.333

(13.064)

357.000

(20.893)

29.201 .000

Cz 405.500

(30.458)

307.833

(10.496)

358.000

(29.072)

25.162 .000

P100

amplitude

F4 0.139

(0.042)

0.045

(0.046)

0.102

(0.044)

8.064 .004

Cz 0.146

(0.037)

0.061

(0.046)

0.132

(0.053)

6.661 .008

3.3.2 반응시간에서의 집단 간 차이

정서유형에 관한 또 다른 요소로서 본 논문에서는 주
요 ERP 성분과 반응시간 간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였
다. 이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
단 간에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2,51) = 9.460, p = .000). Tukey HSD를 이용한 사후
분석에서 집단 1 (M = 700.221, S.D. = 46.026)과 집단 2 
(M = 637.178, S.D. = 79.914)는 유의미한 차이 (p = 
.022)를 나타내었으며, 집단 2와 집단 3 (M = 737.818, 
S.D. = 83.965) 역시 유의미한 차이(p = .000)를 나타내었
다. 낮은 진폭, 짧은 잠재기의 ERP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 
2는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내었다. 부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 정서-주의 태스크 수행할 때의 반응시간 역시 집
단 간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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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4, p = .021). 반응시간에 있어서의 각 집단별 평균
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집단 1 (M = 679.493, S.D. 
= 74.598), 집단 2 (M = 629.876, S.D. = 73.602), 집단 3 
(M = 716.092, S.D. = 83.106). 그러나 긍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 수행된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반응시간
에 있어서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반응시간은 목표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정적 정서상태가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목표인식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집단 2의 경우 낮
은 진폭, 빠른 잠재기의 ERP 성분과 빠른 반응시간을 나
타내었으며, 이 집단은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낮
은 주의력에 따른 섣부른 반응 성향을 가진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4. 고찰 및 결론 

정서조절력은 이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통제하여 인간
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 중의 하나이다. 부족한 정
서조절력의 낮은 사회 적응력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서-주의의 상호작용에 대
한 ERP 반응과 행동학적 반응을 통해 정서조절력을 평가
할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의 EEG를 측정하여 목표인식을 방해하는 방해자와 목
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의 ERP 성분을 분석하였다. 또
한 부정적(슬픔) 그리고 긍정적(즐거움)인 동영상을 이용
하여 적절하게 정서를 유도한 후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
행하도록 하였다. 정서상태가 정서-주의 태스크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유도 전
과 후의 ERP 성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정서-주의 태스
크를 수행할 때 정서적 자극보다 개인의 특성과 더 밀접
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ERP성분과 목표에 
대한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주의 태스크
를 수행할 때 ERP P100과 P300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며, 특히 P100 진폭이 높을수록 P300 잠재기
가 더 길게 나타났다.  또한 이 특성은 긍정적, 부정적 비
디오를 본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ERP 성분과 목
표인식에 대한 반응시간의 경우 전두엽(F3, F4) 위치에서  
P300의 잠재기가 길어질수록 반응시간도 길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긍정적, 부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에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유발 비디오의 유형에 따른 정

서-주의 태스크 수행 시의 ERP 성분변화는 P100 잠재기
와 반응시간은 비디오의 유형에 관계없이 잠재기는 빨라
지고 반응시간은 느리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비디오
를 본 이후 P300 잠재기는 빨라졌으나, 긍정적 비디오를 
본 이후 P300 잠재기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P300 잠재기가 정서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ERP 성분
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ERP 성분에 근거한 분류에서는 P100과 P300 성분 
모두 진폭이 낮은 집단이 잠재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특성은 긍정적, 부정적 비디오 자극을 본 이후에
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P100과 P300 성분 모두 
진폭이 낮은 집단이 잠재기가 짧은 집단이 가장 빠른 반
응시간을 나타내었다. 이 집단은 정서-주의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태스크를 수행할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주
의도와 정상보다 이른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며, 보다 낮
은 정서조절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시각적 방해자극과 목표자극의 처리에 대한 ERP연구
들은 주의제어를 통한 선택적 주의의 신경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Bledowski[20]의 목표자극과 방
해자극에 대한 ERP 성분에 대한 연구에서 목표자극에 비
해 방해자극의 P300 잠재기가 빠르게 나타나며, P3b 성
분은 대뇌피질의 두정엽 위치에서 목표자극과 방해자극
에 의해 유도되지만, P3a는 전두엽-중앙 위치에서 방해자
극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oallo[21]는 피험자들이 시각 중심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주변 위치에 태스크와 관련 없는 중립과 기분 나쁜 
그림을 제시하였으며, 주의와 정서간의 상호관계를 연구
하였다. 이 연구는 낮은 부담 조건의 시각 중심 태스크를 
수행할 때 두정엽-후두엽 위치와 후두엽 위치에서 중립
그림에 비해 기분 나쁜 그림에서 N1, P2성분에서 더 큰 
진폭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chupp[22]는 선 개
수 세기 태스크를 사용하여 태스크와 관련 없는 정서 방
해자에 대한 지각 부담 처리의 효과에 대해 유의미한 
EPN(Early Posterior Negativity) 성분을 보고하였으며, 
Hajcak[23]은 산술 뺄셈 태스크를 사용하여 유의미한 
LPP(late positive potential)성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정서-주의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방해
자극과 목표자극을 반영하는 초기, 중기, 후기의 다양한 
ERP 성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
에서 나타나는 초기와 후기 성분에 해당하는 P100, P300 
성분들은 정서를 가진 방해자극에 대한 목표자극의 인지
처리에 있어 방해자극과 목표자극에 대한 주의할당을 동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정서정보가 태스크와 관련 없는 
것일 때 정서자극에 대한 증가된 주의는 인지에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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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4]. 이 효과는 우울, 불안과 같은 
임상적인 조건들에서 더욱 악화되며, 이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 방해자에 대한 높아진 민감성은 부분적으
로 조절 매커니즘에 결함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절
장애는 상향적 기본적 정서 처리와 하향적 주의제어를 
포함하는 고차원 수행처리간의 불균형으로 보고되고 있
다[25]. PD(Panic disorder)과 GAD(generalized anxiety 
disorder)환자들 간의 신경생리학적 차이에 대한 
Hnantani[26]의 연구에서는 Pz 위치에서 N1, P2, N2, P3 
성분들 간의 피크 잠재기, 진폭 그리고 피크 간 잠재기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GAD와 정상그룹에 비해 
PD환자들이 P2, N2, P3 잠재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
며, N1-P2 피크 간 잠재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인에 비해 PD를 가진 사람들이 Pz 위치에서 P2, N2, P3
성분에 대해 더 빠른 잠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 연구 결과는 불안장애와 관련된 ERP연구에서 
빠른 잠재기가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불안은 조절장애의 대표적 한 유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방해자극과 목표자극이 동시에 경쟁하는 환경
에서 목표자극에 대한 ERP성분의 빠른 잠재기는 조절 불
균형을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목표자극
에 대한 빠른 잠재기는 빠른 반응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낮은 조절력을 가진 집단의 특
성으로서 ERP 성분의 낮은 진폭, 빠른 잠재기, 그리고 빠
른 반응시간 특성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정서-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정서조절능력을 반영하는 신경학적, 행동학적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적인 얼굴표정이 방해자
극으로 사용될 때 목표자극인 숫자를 인지할 때의 ERP성
분과 평균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
은 정서정보를 가진 방해 자극을 억제하면서 목표자극에 
주의를 주는 주의제어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정서조
절 능력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정서-주의 태스크를 수
행할 때, ERP성분의 낮은 진폭과 빠른 잠재기, 그리고 빠
른 반응시간은 낮은 조절력을 반영하며, ERP 성분과 반
응시간이 정서조절에 대한 효과적인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 결과는 개인의 정서유형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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